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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67153269][bookmark: _Hlk62333867][bookmark: _Hlk48398327]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에 가능. 
매주 토요일에 예배참석 신청 마감. 
[bookmark: _Hlk88327723][bookmark: _Hlk69584850][bookmark: _Hlk82340137][bookmark: _Hlk61716914][bookmark: _Hlk62375837]ㆍ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절기입니다.
[bookmark: _Hlk89536689][bookmark: _Hlk87727077]ㆍ예결산 제직회: 다음주일 예배 후
ㆍ예결산 공동의회: 12월 19일 주일예배 후
[bookmark: _Hlk89552688]ㆍ헌금: 비대면 예배드리신 분들은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bookmark: _Hlk83482935][bookmark: _Hlk62326980][bookmark: _Hlk42958341][bookmark: _Hlk81654068]ㆍ지난 주 새교우: 최수정
ㆍ생일축하: 강혜경, 정희정

[bookmark: _Hlk26032144]**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백신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하소서.
[bookmark: _Hlk50844024]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삿18:1-20     월/삿18:21-31      화/삿19:1-10      수/삿19:11-21
목/삿19:22-30    금/삿20:1-7        토/삿20:8-28      일/삿20:29-4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4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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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bookmark: _Hlk69561765]유초등부 15:00 Teestube
[bookmark: _Hlk75036219][bookmark: _Hlk519979125]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bookmark: _Hlk74388684]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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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 ‘머리털’ (사사기 16장) ◀

여인에게 집중하다가,
간교하게 유혹하는 여인에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겨 가는 삼손,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 그 힘을 빼 버리려 하는,
블레셋의 미인계에 조금씩 틈을 더 많이 보여 준다.
새 활줄과 밧줄들, 머리털과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짠 것에서, 머리털까지 점점,
그러다 결국엔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다 내주어 버렸다.

그는 머리털이 밀린 후에,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외치며 나서 보지만,
무력하기 그지 없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20) 있으니,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오늘의 신앙, 오늘의 권능이 절대 자동으로 내일로 이어지는 것 아니니,
오직 나는 매일의 ‘만나’로, 순간 순간의 호흡으로 지금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내 머리털이 밀리지 않기를 애써야 한다.
정결의 머리털, 권능의 머리털, 
신뢰의 머리털, 순종의 머리털이 밀리고 뽑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죄악의 맷돌을 돌려서는 안 된다(21).

주여, 삼손의 머리털이 잘려나간 뒤, 그래도 다시 자라난 것처럼(22),
언젠가 밀리고 잘려나간 내 머리털도 다시 자랄 수 있게 하소서.
남은 머리털 관리 잘 하며 살게 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든 더 큰 노래로
나의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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